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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개 훌륭한 발명은 양과 질에서 상승작용을

일으킨다.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한 사람의

단순한 아이디어나 간단한 기지가 많은 이들에게

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.

오늘날‘만년필의 제왕’으로 불리는 파커만년필.

만년필 가게 수리공이었던 파커는 각진 만년필

대를 유선형으로 바꾼 의장(디자인)하나로 파커

만년필 회사의 반석을 다졌다.

파커가 만년필 가게에 취업한 것은 14세 때. 초

등학교를 졸업하고 채 철이 들기도 전에 생활전선

에 뛰어든 그는 열심히 일해 4년 뒤에는 경쟁자가

없을 정도로 이 방면에서 돋보이는 숙련기술자로

발돋음했다. 당연히 월급도 많이 받게 되었고 자신

의 직업에 대한 긍지도 대단했다. 그런데 어느 날

여자 친구의 말 한 마디가 도화선이 돼 파커는 깊

은 회의에 빠진다.

“네가 아무리 만년필 수리를 잘해도 높은 사람

이나 부자가 될 수는 없을거야.”

파커는 이날부터 출근조차 하지 않고 방황하기

시작한다. 파커의 결근으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

만년필 가게주인. 몸이 바싹 달아오른 그는 즉시

파커를 찾아가 워터맨의 펜촉발명이야기를 들려

주었다.

순간 소금에 절인 듯 풀이 죽어있던 파커의 얼굴

에 활기가 넘쳤다. 주인을 따라 가벼운 발걸음으로

다시 출근한 그의 하루하루는 또 다시 즐거움으로

가득 채워졌다.

이때 파커의 머리 속에는 이미‘유선형 만년필

대’라는

아 이 디

어가 자

리잡고 있었다.

그 무렵은 자동차도 비행기도 모두 유선형이었

고 각종 생활용품도 유선형으로 바뀌는‘유선형의

전성시대’였다.

‘만년필대도 유선형으로 만들면 틀림없이 성공

할 수 있을거야’

서둘로 의장출원을 마친 그는 밤마다 날렵한 유

선형 만년필대를 만들었다. 판매처는 자신이 일하

는 만년필 가게.

파커의 생각은 적중했다. 밤새워 생산해내면 낮

에는 한 시간도 못되서 동이 났다. 이에 따라 파커

는 이내 만년필가게를 그만두고 독립해 자신의 회

사를 차렸다. 오로지 유선형이라는 한 가지 특징

밖에 없었으나 파커의 만년필은 대기업의 제품들

을 제치고 그해 시장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.

돌풍같은 파커 만년필의 등장에 당황한 대기업

들이 이를 모방해 만들려해도 의장권에 꽁꽁 묶여

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다.

파커 만년필의 인기는 거칠 것 없는 상승기류를

타고 치솟아 매상고는 매년 두 배 이상 쑥쑥 늘어

났고 세계 각국에 수출하기에 이르렀다.

파커의 만년필

발명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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